
2017년 8월 25·26일 주말판 6

‘이승엽의 해’ 2003년, 56홈런 그리고 일본행 뒷이야기

삼성 이승엽(오른쪽)은 2003년 10월 2일 대구구장에서 롯데 이정민을 상대로 역사적인 시즌 56호 홈런을 빼
앗았다. 3루를 돈 이승엽을 당시 주루코치를 맡던 류중일 전 삼성 감독이 축하해주고 있다. 23년간 숱한 스토
리를 만들어낸 대스타답게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또 한 번 거짓말 같은 드라마를 연출했다. 대구 ｜ 뉴시스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국민타자’ 이승엽(41)이 마침내 은퇴한다. 1995
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뒤로 23년
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숱한 불멸
의 대기록과 영광의 기억이 함께했다. 한 시절을
주름잡던 대스타들을 보며 그가 성공을 꿈 꾼 것
처럼, 지금은 ‘미래의 이승엽’을 머릿속에 그리
는 선수들이 넘쳐난다. 40년을 바라보는 KBO리
그, 100년을 훌쩍 넘긴 한국야구에서 그 누구보
다 위대한 타자였기 때문이다. 스포츠동아는 21
세기 한국야구의 최고 스타로 기억될 이승엽의
발걸음을 매주 주말판을 통해 되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뀫‘이승엽의 해’로 남을 2003년
2003년은 한국프로야구에서 특별한 해다. 이

승엽에 의해 단일시즌 최다홈런 아시아신기록이
수립됐다. 일본프로야구의 전설 오 사다하루와
외국인타자 터피 로즈가 함께 보유했던 55홈런
의 종전 기록을 1개 넘어섰다. 그 과정은 극적이
었고, 전국은 홈런 열풍에 휩싸였다. 박찬호를 필
두로 한 여러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등장으로
KBO리그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던 때였다. 이
승엽은 그 같은 상황의 반전 가능성을 알린 고마
운 존재였다. 실제로 한국프로야구는 2006년 제
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의 선전(이
승엽이 눈부시게 활약한 덕분이기도 하다)을 기
점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인기를 되찾기 시
작했다.

56홈런은 지금까지도 이승엽을 상징하는 제
1의 코드다. 또 그 속은 온통 환희의 기억들로 가
득하다.그러나 2003년말이승엽은이를뒤로 한
채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린다. 미지의 세계를 택
한다. 이번 회에선 그 해 이승엽을 둘러싼 몇몇
기억의 조각들을 들춰내고자 한다. 14년 전 ‘어떤
날’들에 대한 어렴풋한 회상에서 출발한다. 56홈
런과 일본행, 이승엽의 야구인생에서 결정적 터
닝 포인트로 인식되고 있는 사건(또는 결정)들에
대한 추억이다.

뀫9월 26일…이승엽의 홈런에 웃고 울다!
KTX가 개통되기 직전의 해다. 가장 빠른 새

마을호로 서울서 부산까지 4시간 남짓 걸리던 시

절이다. 그 날(9월 26일) 광주역에서 회사 후배
와 함께 기차에 올랐다. 새마을호인지, 무궁화호
인지는 정확치 않다. 전날까지 사흘간 광주구장
에서 벌어진 삼성-KIA의 4연전(9월 24일 더블
헤더 포함)을 취재하고 상경하는 길이었다. 역 매
표창구에서 티켓을 끊을 때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열차 안에서 좌석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
소 열없는 웃음이 나왔다. “○○아, 이러다 노이
로제 걸리겠다. 56홈런은 네가 책임져라.” 후배
와 기자의 손에 쥐어진 좌석번호는 하필 ‘55’,
‘56’이었다.

9월 25일 이승엽은 광주구장에서 KIA 김진우
를 상대로 6회초 아시아타이기록인 55호 아치를
그렸다. 대망의 56호 홈런까지 이제 1개차. 당
시 이승엽의 시즌 최다홈런 달성 과정과 그 순간
을 포착하기 위해 국내 수많은 언론사에서 특별
취재반을 꾸렸다. 이승엽이 가는 곳마다 잠자리
채나 뜰채를 든 구름 관중이 몰렸다. 내야석이 아
니라 외야석부터 매진되는 진기한 광경도 연이
어 펼쳐졌다. 이승엽을 쫓아다니며 그 일거수일
투족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삼성과 이
승엽을 담당하던 기자들의 피로감 역시 쌓여갔
다. 그러다보니 기차 좌석번호마저 남다르지 않
게 다가왔던 것이다.
‘열차표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인 10월 2일 대

구구장. 이승엽은 롯데 이정민으로부터 2회말 중
월솔로홈런을뽑았다.시즌최종전이었기에지켜
보는사람에게는긴장감이,당사자에게는중압감
이 한층 고조되던 찰나였다. 오색축포가 터졌고,
베이스를돌던이승엽또한펄쩍펄쩍뛰며기뻐했
다. 홈을 밟은 그는 평생의 사부 박흥식(현 KIA)
코치와 진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그 역
사의 현장을 기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쉽게
도 직접 목격하진 못했다. “네가 가라”며 ‘등 떠
밀어’(?) 내려 보냈던 그 후배의 차지가 됐다.

뀫12월 11일…고뇌 속의 이승엽, 길을 묻다!
그 날 이승엽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앞두고 있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고
됐던 회견은 20분쯤 지나서야 열렸다. 일본프로
야구 지바롯데 입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
였다. 이승엽은 회견문을 읽던 도중 “삼성이 그
동안 친아들처럼 대해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당시 회견 시작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상한 낌새가 감돌자 영문을 모르는 일부 취재
진은 어리둥절해했는데, 여기에는 역시 그럴 만
한 사연이 있었다.

오전 일찍 호텔 안에선 복수의 삼성 구단 총무
팀 및 운영팀 직원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하루
전인 12월 10일 밤 황급히 대구에서 서울로 올
라와 이승엽과 만남을 시도했다. 이승엽의 마음
을 돌려 팀에 잔류시키기 위한 ‘특사’였다. 에이
전트(J＇s엔터테인먼트 김동준 대표)를 통해 이
승엽의 일본행이 이미 공표된 뒤였다. 삼성 구단

직원들은 밤새 호텔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부친
이춘광 씨도 수차례의 전화통화로 아들을 설득
했다. ‘입단 이후 줄곧 삼성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에 이승엽은 크
게 흔들렸다. 그의 지바롯데 입단을 철석같이 믿
고 일본에서도 적잖은 취재진이 회견장을 찾기
로 한 터라 에이전트의 입은 바싹 타들어갔다.

일찌감치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 머물고 있던
기자를 에이전트가 찾아왔다. 직전까지의 자초
지종을 설명한 그는 “지금 분위기로는 (일본행
이) 힘들 것 같다”며 향후 예상되는 상황전개를
기자에게 물었다. ‘일본 기자들까지 몰려든 터라
좀 망신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
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하자 에이전트도 자
포자기하는눈치였다.그는기자회견시작을 30분
가량 남기고 다시 기자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초 발표한 내용인
일본행을) 설득해보겠다”며 이승엽이 대기 중이
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11시 10분을 넘긴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회견장
으로) 내려간다. (일본으로) 가기로 했다.” 이승
엽과 절친했던 방송인 김제동까지 가세해 지바
롯데 입단을 종용한 결과였다. ‘회견장으로 내려
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결심했다’는 그간의 알
려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PS=2004년 9월 8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

다. 이사한 새 집에 익숙해지는 데도 시간이 필
요한 법이다. 이승엽은 지바롯데 입단 첫 해인
2004년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과 극심한 향수병
때문에 금세 지쳤다. 기자는 그 해 9월 8일 ‘이승
엽이 지바롯데와의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만에 삼성 복귀를 추진 중이다’는 요지의 기
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승엽측
과 삼성 모두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팬들
은 안타까워했다. 조기복귀에 반대의사를 드러
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해 이승엽은 10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0,
14홈런, 50타점에 그친 뒤 조용히 귀국했다. ‘열
차표 사건’ 때 기자와 동행했던 후배가 대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승엽을 만나러 내려갔다.
이승엽은 그에게 ‘삼성으로 조기복귀를 추진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그 겨울을 보낸 뒤 일본으로 돌아가 절치부심하
며 부활을 준비했다. 2005년에는 정규시즌 117
경기에서 타율 0.260, 30홈런, 82타점으로 반등
했다. 한신과 맞붙은 일본시리즈에선 3홈런을 터
트리며 지바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부진→
국내 조기복귀 추진→반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얽힌 좀더 구체적인 ‘증언’을 다음 회에
서 전하고자 한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아버지까지말린일본행, 이승엽은왜울면서떠났을까?

2003년 ‘亞 최다 56홈런’ 최고의 한해
‘새 도전’ 12월 11일 지바롯데행 발표
“친아들처럼대해준삼성”회견중눈물
깊은 고뇌의 그날, 아름다웠던 이승엽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아마추어경기예고경기결과

경기예고

주말프로야구

아마추어경기결과 <24일>

금요일 경기 ………………………………………………………<25일>

꺜야구꺛꺛꺛 뀫2017 퓨처스리그 깳KIA-화성(화성,오전11시), 롯데-
kt(익산,오전4시), 고양-상무(문경,오후6시)뀫제 45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깳2회전=광주동성고-부경고(오전10시), 덕수고-소래고(오후12시30분),
개성고-경북고(오후3시), 부천진영고-충암고(오후6시)꺜축구꺛꺛꺛 뀫2017 내셔널리그 깳대전-김해(대전W보조,오후5시), 강
릉-경주(강릉종합), 창원-천안(창원종합), 부산-목포(부산구덕,이상 오후7시)꺜농구꺛꺛꺛 뀫2017 WKBL 박신자컵 서머리그(속초시 실내체육관) 깳우리은행-삼성생명(오후2시), KEB하나-KDB생명(오후4시), 신한
은행-KB스타즈(오후6시)꺜배드민턴꺛 뀫2017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제주 제주복합체육관,오전9시)
토요일 경기 ………………………………………………………<26일>

꺜야구꺛꺛꺛 뀫2017 퓨처스리그
깳롯데-kt(익산), 고양-상무(문경,이상 오전11시), KIA-한화(서산), 삼성-두
산(이천 두산,이상 오후4시)뀫제 45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깳2회전=용마고-제물포고(오전10시), 마산고-광주제일고(오후12시30분),
부천고-대전고(오후3시), 군산상고-장충고(오후6시)꺜축구꺛꺛꺛 뀫2017 K리그 챌린지
깳서울이랜드-경남(잠실), 안산-부천(안산와,이상 오후7시)꺜농구꺛꺛꺛 뀫2017 WKBL 박신자컵 서머리그(속초시 실내체육관) 깳KB스타즈-우리은행(오후12시), 신한은행-KDB생명(오후2시), 삼
성생명-KEB하나(오후4시)꺜배구꺛꺛꺛 뀫2017 세계 유스 남자 U-19 선수권대회(바레인)

깳2017 KBO리그

25일

26일

27일

KIA <마산> NC
오후6시, KBSN스포츠, 경남MBC-R

넥센 <사직> 롯데
오후6시, SBS스포츠, KNN-R, 부산
MBC-R

kt <대구> 삼성
오후6시, SKY스포츠, 대구방송-R

한화 <문학> SK
오후6시, SPOTV

LG <잠실> 두산
오후6시, MBC스포츠플러스

KIA <마산> NC
오후6시, KBSN스포츠, 경남MBC-R

넥센 <사직> 롯데
오후6시, SBS스포츠, KNN-R, 부산
MBC-R

kt <대구> 삼성
오후6시, SKY스포츠, 대구방송-R

한화 <문학> SK
오후6시, SPOTV

LG <잠실> 두산
오후6시, MBC스포츠플러스, SBS-R

kt <마산> NC
(정성곤) (장현식)

오후6시30분,SKY스포츠,경남MBC-R

LG <사직> 롯데
(-) (-)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K
NN-R, 부산MBC-R

SK <대구> 삼성
(-) (-)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대구방송-
R, 대구MBC-R

KIA <대전> 한화
(팻딘) (안영명)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대전 C
MB, 대전방송-R, 대전MBC-R

넥센 <잠실> 두산
(-) (-)

오후6시30분, SPOTV

일요일 경기 ………………………………………………………<27일>꺜야구꺛꺛꺛 뀫2017 퓨처스리그
깳고양-kt(익산), 삼성-두산(이천 두산,이상 오후4시)뀫제 45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깳16강=율곡고-배명고(오전10시), 경남고-신일고(오후12시30분), 야탑고
-배재고(오후3시), 서울고-동산고(오후6시)꺜축구꺛꺛꺛 뀫2017 K리그 챌린지 깳대전-성남(대전W), 수원FC-
안양(수원종합), 아산-부산(아산이순신,이상 오후7시)뀫2017 K3리그(홍천종합,오후4시) 깳김포시민-춘천시민꺜배구꺛꺛꺛 뀫2017 세계 유스 남자 U-19 선수권대회(바레인)꺜배드민턴꺛 뀫2017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샌프란시스코 6 - 1 워싱턴4 - 2 시카고W밀워키 4 - 3 미네소타 휴스턴

뉴욕M
캔자스시티

9 - 3
1 - 0

신시내티
LAD

4 - 2
6 - 4

보스턴
필라델피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6 - 1
8 - 0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시카고C
피츠버그

깳경기결과
뉴욕Y 6 - 2 샌디에이고10 - 2 볼티모어디트로이트 8 - 7 오클랜드 St.루이스
시애틀 7 - 6 탬파베이9 - 6 텍사스애틀랜타 7 - 5 LAA 토론토

순위 패 승 서부지구
1 꺜보스턴 73
2 꺜뉴욕Y 68

동부지구 승 순위 중부지구
53 1 꺜클리블랜드
57 2 꺜미네소타

패 순위
69 56 1
65 61 2

승 패꺜휴스턴 77 49꺜LAA 65 62

깳아메리칸리그

5 꺜토론토 60 66 5 꺜시카고W 49 76 5 꺜오클랜드 55 72

3 꺜볼티모어 62 65 3 꺜캔자스시티 64 61 3 꺜시애틀 65 63
4 꺜탬파베이 62 66 4 꺜디트로이트 54 71 4 꺜텍사스 63 63

MLB <24일>

순위 패 승 서부지구
1 꺜워싱턴 75
2 꺜마이애미 62

동부지구 승 순위 중부지구
49 1 꺜시카고C
63 2 꺜밀워키

패 순위
68 57 1
66 62 2

승 패꺜LAD 89 36꺜애리조나 69 58

깳내셔널리그

5 꺜필라델피아 46 79 5 꺜신시내티 53 74 5 꺜샌프란시스코 52 77

3 꺜애틀랜타 56 69 3 꺜St.루이스 64 62 3 꺜콜로라도 68 58
4 꺜뉴욕M 55 70 4 꺜피츠버그 61 66 4 꺜샌디에이고 56 70

꺜배구꺛꺛꺛 뀫2017 세계 유스 여자 U-18 선수권대회(아르헨티나) 깳16강=러시아 3-1 한국꺜배드민턴꺛 뀫2017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제주 제주복합체육관)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A조=전대사대부고B 3-0 순천공고 깳남자 고등부 단
체전 B조=충주공고A 3-0 호원고B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C조=당진정보
고A 3-0 인천해양과학고B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D조=광명북고 3-0 문수
고A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E조=이천제일고 3-0 웅상고, 부산동고A 3-2
제주사대부고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F조=서울체고 3-0 전주생과고B, 인천
해양과학고A 3-0 월봉고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G조=군산동고A 3-0 부산
동고B, 호원고A 3-0 문수고B 깳남자 고등부 단체전 H조=당진정보고B
3-0 군산동고B, 전대사대부고A 3-0 전주생과고A 깳여자 고등부 단체전 A
조=충주여고 3-0 화순고A 깳여자 고등부 단체전 B조=김천여고 3-1 인천
해송고, 장곡고 3-0 성심여고B 깳여자 고등부 단체전 C조=영덕고 3-0 치
악고, 제주여고A 3-0 용화고 깳여자 고등부 단체전 D조=밀양여고 3-0 화
순고B, 성심여고A 3-0 제주여고B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A조=원일중A
3-0 봉곡중, 전대사대부중A 3-0 정읍중B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B조=화순
중 3-1 도촌중, 아현중 3-1 밀양중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C조=신상중A
3-1 부산동중B, 김천중앙중 3-0 웅상중B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D조=하안
중B 3-1 당진중B, 완주중A 3-0 봉평중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E조=신상중
B 3-2 충일중, 정읍중A 3-0 원일중B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F조=부산동중
A 3-0 전대사대부중B, 화도진중 3-1 완주중B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G조=
제주사대부중 3-1 진광중B, 웅상중A 3-2 석남중 깳남자 중등부 단체전 H
조=장검중 3-0 신방중, 당진중A 3-0 탄벌중

프로야구기록표 <24일>

깳kt-NC 13차전 <NC 10승 3패>

GOLF <24일>

퉍팫김준성(한국) -3
퉍팫정지호(한국) -3
퉍팫안정건(한국) -3

퉍팫최이삭(한국) -3
퉍팫황인춘(한국) -3
퉍팫엄재웅(한국) -3

퉍팫김우찬(한국)
퉍팫김병준(한국)
퉍팫이태규(한국)

-3
-3
-3

퉍팧김대호(한국) -4퉍팦박준섭(한국) -5 퉍팧김홍택(한국) -4
다이내믹부산오픈 1라운드깳KPGA TOP10

꺠승꺠 해 커 22 11 5 0 6.1 97 24 21 1 0 3 0 9 0 0 3.26

꺠패꺠 로 치 22 2 13 0 6.0 95 29 27 9 1 2 0 5 7 4 4.98
주 권 7.3 25 2 5 0 1.0 11 3 3 0 0 0 0 2 0 0 7.89

이민호 7.7 47 3 1 2 1.1 20 5 5 1 0 0 0 2 0 0 3.95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결승타=스크럭스(3회 1사 만루서 우중간 2루타) ▲홈런=모창민14호(5회2점 로치) ▲2루타=스크
럭스(3회) 김태군2(4 6회) 이종욱(4회) 오정복(9회) ▲실책=손시헌(2회) 박기혁(3회) 윤석민(4회) 박민
우(5회) ▲도루=하준호(5회) ▲도루자=이해창(2회) ▲병살타=박석민(4회) 박민우(6회) ▲심판=추
평호 이영재 박종철 문동균

계 33 7 9 7 0.285 0.244

Ｎ Ｃ 1 2 3 4 5 6 7 8 9 타수 득점 안타 타점 타꺛율시즌 5게임
계 32 1 4 1 0.269 0.268

ｋ ｔ 1 2 3 4 5 6 7 8 9 타수 득점 안타 타점 타꺛율시즌 5게임꺞우꺞 4구 …… 뚭번 …… 뚩땅 …… …… 삼진 …… 3 0 0 0 0.279 0.300전민수꺟뚩꺠 삼진 …… 뚭땅 …… …… 중비 …… 중안 …… 4 0 1 0 0.268 0.500뚭 오태곤 5

꺞중꺞 삼진 …… 좌중안 우중2② …… 뚪안 …… …… …… 4 1 3 2 0.301 0.308이종욱주 …… …… …… …… …… …… …… …… …… 0 0 0 0 0.233 0.083중 김성욱 6

마산 0 0 3 2 2 0 0 0 X 7 2시간50분관중 5,7610 0 0 0 0 0 0 0 1 1ｋ ｔＮ Ｃ
꺞중꺞 삼진 …… …… 삼진 …… 삼진 …… 유땅 …… 4 0 0 0 0.281 0.222로하스꺟뚭꺠 뚪비 …… …… 좌비 …… …… …… …… …… 2 0 0 0 0.322 0.294윤석민뚩 …… …… …… …… …… 4구 …… …… 우안 1 1 1 0 0.282 0.333김동욱 5꺞지꺞 …… 좌비 …… 우중안 …… 유땅 …… …… …… 3 0 1 0 0.279 0.308유한준타 …… …… …… …… …… …… …… …… 좌비 1 0 0 0 0.232 0.375장성우 9꺞포꺞 …… 4구 …… 삼진 …… …… 뚪땅 …… …… 2 0 0 0 0.263 0.273이해창타 …… …… …… …… …… …… …… …… 좌중2① 1 0 1 1 0.373 0.286오정복 9꺞유꺞 …… 삼진 …… …… 삼진 …… 뚪땅 …… …… 3 0 0 0 0.234 0.000박기혁뚪 …… …… …… …… …… …… …… …… 삼진 1 0 0 0 0.214 0.400안치영 7꺞좌꺞 …… 좌비 …… …… 뚪실 …… 삼진 …… 삼진 4 0 0 0 0.193 0.000하준호꺟뚪꺠 …… …… 삼진 …… 삼진 …… …… 뚪직 …… 3 0 0 0 0.278 0.250유 정 현 7

꺟뚪꺠 좌안 …… 우중안 삼진 …… 유병 …… …… …… 4 1 2 0 0.358 0.438박민우꺟뚩꺠 삼진 …… 우중2③ …… 사구 …… 삼진 …… …… 3 0 1 3 0.284 0.333스크럭스꺞우꺞 삼진 …… 삼진 …… 뚩땅 …… 뚩땅 …… …… 4 1 0 0 0.354 0.167나성범꺞지꺞 …… 우직 중비 …… 좌홈② …… 삼진 …… …… 4 1 1 2 0.301 0.263모창민꺞좌꺞 …… 유땅 …… 사구 우비 …… …… 뚭땅 …… 3 0 0 0 0.269 0.267권희동좌 …… …… …… …… …… …… …… …… …… 0 0 0 0 0.240 0.400김준완 9꺟뚭꺠 …… 유땅 …… 뚪병 유땅 …… …… 삼진 …… 4 0 0 0 0.240 0.059박석민뚭 …… …… …… …… …… …… …… …… …… 0 0 0 0 0.200 0.333도태훈 9꺞유꺞 …… …… 투땅 뚭실 …… 뚭땅 …… …… …… 3 1 0 0 0.331 0.154손시헌유 …… …… …… …… …… …… …… 유땅 …… 1 0 0 0 0.235 0.000지석훈 7꺞포꺞 …… …… 유실 좌2 …… 좌2 …… …… …… 3 2 2 0 0.251 0.364김태군포 …… …… …… …… …… …… …… …… …… 0 0 0 0 0.151 0.250박광열 9

윤근영 8.6 1 0 0 0 1.0 19 3 3 0 0 0 0 1 0 0 0.00

강윤구 8.3 27 1 1 0 0.1 2 1 1 0 0 0 0 0 0 0 4.28
최금강 9.4 31 5 3 0 1.0 19 5 5 2 0 0 0 2 1 1 7.12


